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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따뜻해질수록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 가볍고, 시원하고, 부담 없이 한 그릇 뚝딱 할 수 있는 메밀국수. 

메밀 특유의 고소한 풍미와 깔끔한 육수, 쫄깃한 면발이 어우러진 그 맛은 입맛을 되찾기 좋은 계절에 딱 어

울린다. 한 끼 식사로도 좋고, 여름철 별미로도 사랑받는 메밀국수. 지금부터 메밀국수의 매력과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본다.

정리. 편집실

입맛 도는 계절, 
시원하게 메밀국수 한 그릇

미식관, 맛집지도

서민의 삶을 지탱한 한 그릇, 메밀

메밀은 대표적인 구황작물이다. 구황작물은 불순한 기상조건, 척

박한 환경에서도 상당한 수확을 얻을 수 있어 흉년이 들 때 큰 도

움이 되는 작물을 뜻한다. 재배하기 쉬운 메밀은 서민들이 널리 

먹은 음식 재료 중 하나였다. 메밀로 만든 음식 중엔 특히 메밀국

수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음식디미방’, ‘주방문’ 같은 조선시대 

조리서를 보면 메밀국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메밀가루로 만

든 국수를 그냥 ‘면(麵)’이라 불렀다. 그만큼 메밀국수가 널리 먹

던 음식임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조선주재 미 공사관 해군 무관으로 근무했던 ‘조지 클

레이턴 포크’에 대한 기록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있다. 포

크는 민영익이 보빙사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통역을 담당했던 

인물인데, 조선에 발령을 받은 뒤 전주에 들려 식사한 것에 대

해 메모를 남겼다. 이 메모를 보면 메뉴에 ‘베르미첼리’라는 단어

가 나오는데 베르미첼리는 이탈리아 파스타의 일종이다. 당연히 

1800년대에 전주에서 파스타를 내왔을 리는 없다. 이는 국수에 

대한 묘사인 것이다. 당시엔 메밀면에 여러 가지 채소와 배, 밤, 

쇠고기, 돼지고기 편육, 기름장, 간장을 넣어 비벼 먹는 골동면이

란 음식이 있었는데, 포크 역시 이 요리를 먹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메밀국수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조선의 대표 음식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메밀꽃 피는 강원, 메밀밥 짓는 제주

메밀로 유명한 지역은 강원도다. 강원도는 산지가 많고 땅이 척

박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농작물 재배가 어려웠다. 그래

서 옛부터 메밀이 흔했다. 소설가 이효석의 단편소설 <메밀 꽃 

필 무렵>의 배경 역시 강원도 평창이다.

제주도 역시 메밀로 유명하다. 통계청의 ‘농작물생산조사’에 따

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메밀 생산량은 총 2,705톤었다. 이 중 

제주도가 974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가 972톤이었다. 그 

다음이 175톤의 강원도였다. 즉, 제주도는 강원도보다 5배 이상 

메밀을 많이 생산했다. 제주도 역시 땅이 척박했기에 메밀의 역

사가 깊다. 예로부터 벼가 생산되지 않았던 화산섬 제주의 유일

한 식량은 보리와 메밀이었다. 제주도에선 “아이를 낳으면 메밀

로 만든 수제비인 메밀 조베기를 먹고, 사람이 죽으면 메밀로 만

든 떡인 돌래떡을 넣어 장례를 치른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메

밀은 제주도 사람들에겐 생사를 함께해 온 음식이었다.

좋은 메밀의 기준은 뭘까? 메밀도 쌀과 같이 막 수확한 것들이 

맛이 좋다. 햇메밀이 나오는 늦가을이 가장 좋은 시기인데, 옛부

터 메밀국수가 겨울음식이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수도권 

•양지로 육수를 낸 평양냉면이 대표 메뉴    

    ‘정서진메밀면옥’(인천 서구 아라로51번길 3)

•�메밀막국수와 들깨감자옹심이를 선보이는

    ‘봉평면옥’(서울 동작구 서달로14나길 24-2)

•들기름, 물, 비빔 메밀면을 맛볼 수 있는 

    ‘메밀단편’(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강원권 

•�시원한 동치미 국물이 들어가 맛이 좋은 

   ‘진솔메밀국수’ (강원 양양 강현면 장산4길 7)

•�프리미엄 메밀 품종을 사용하는 전문점 

    ‘메밀꽃향기’ (강원 평창 봉평면 이효석길 33-5)

•�얇은 면과 빨갛지만 절제된 양념이 특징 

    ‘신흥막국수’ (강원 춘천 상마을1길 36)

충청권 

•�얼음이 둥둥 떠 있는 시원한 메밀국수 육수 

   ‘미진’(대전 서구 둔산중로40번길 28)

•�메밀 순면 특유의 씹을수록 구수한 맛 ‘매향’ 

   (충남 공주 백미고을길 18))

전라권 

•�하얀 콩 국물 부은 콩국수 맛이 일품 ‘메르밀

    진미집’ 본점 (전북 전주 완산구 전주천동로 94)

•�꼬숩은 비빔메밀을 비건으로 즐길 수 있는 ‘모밀

사계’ (광주 서구 운천로 253)

경상권 

•�70년 전통의 완당과 발국수 전문 ‘원조18번

    완당’ (부산 서구 구덕로238번길 6)

•�장조림이 고명으로 올라가는 ‘의령화정소바

    국수’(경남 의령 의령읍 의병로18길 9-3)

제주권 

•�심심한 듯 깔끔한 맛 ‘한라산아래첫마을 영농

    조합법인’ (제주도 서귀포 안덕면 산록남로 675)

•�장국맛이 강한 소바느낌의 막국수 ‘메밀의고향’ 

(제주도 제주 구좌읍 세화남1길 1)

메밀향이 
가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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